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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 암호법」을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법정 화폐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하는 내용의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암호법」 상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암호·일반암호는 중국 

정부의 지도, 감독, 검사 등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 상용암호는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될 경우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는 국가안

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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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1) 디지털위안화 시범 사용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

폐 발행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

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의미함1)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法貨, legal tender)2)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3)과 구별되는 개념임

○ 페이스북이 2019. 6월 주요국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하여 가치 안정성을 높인 리브라

(Libra)4) 발행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가 확산됨

[표 1] 해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응 현황(2020년 9월말 기준)

대응 현황 국가명

도 입 에콰도르주1

시범운영 완료 

또는 실시 중
중국,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바하마, 동카리브

시범운영 예정 스웨덴주2, 터키

연구 수행

(발행 필요성 검토)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주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후 수요부족 등에 따라 사업을 종료함

주2: 가상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임  

자료: 한국은행(2020)  

○ 중국의 경우, 2019년 말부터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와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에서 중국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

를 진행함5)

1) “A CBDC is a digital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is different from balances in traditional reserve or settlement accounts.” 

(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2018. 3. p. 4.)

2) 법화(法貨, legal tender)란, 국가(또는 국가가 발행권한을 부여한 기관)에 의하여 금액이 표시된 지급수단으로서 법적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통화를 의미함(한국은행, 『한국은행법 해설』, 2012. p. 217.

3) 비트코인 등은 그동안 지급·결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으로 지칭되어 왔는데, 2018년 이후 

G20은 비트코인 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암호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으며(2018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성명, https://g20.argentina. gob.ar/sites/default/files/communique_finance_ministers_and_central_banks_meeting_

march_2018.pdf), 이 글에서도 분상원장 및 암호화 기술 등의 기술적 특성에 방점을 두어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4) 리브라(Libra)는 stable coin으로서 “Libra 준비금(미 달러 45%, 유로 20%, 엔화 15%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짐)”의 가치에 연동됨(한국

은행, 「2019 지급결제보고서」, 2020. 3. p. 15.)

5) 한국은행, 「인민은행, 디지털위안화의 광범위한 개인사용 실험」, 현지정보(북경사무소), 2020. 10. 15. p. 1.



3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이강(易纲)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2020. 5월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고,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2020. 9월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

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함6)

○ 중국인민은행은 2020.10.12.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약 

38:1의 경쟁률)을 통하여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배포하였고, 디

지털위안화를 수령한 주민들은 이를 3,389개의 상점에서 현금과 등가로 사용함7)

[표 2] 디지털위안화, 비트코인, 현금 비교

대응 현황 디지털위안화 비트코인 현금

익명성 보장 가능주1 보장 보장

분산성 중앙집중 공유분산 해당사항 없음

변동성 낮음 높음 낮음

이동성 높음 높음 낮음

오프라인 결제 가능주2 없음 가능

주1: 디지털위안화는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나, 테러, 탈세, 자금세탁 등의 경우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익명성이 제한적임

주2: 이중 오프라인 결제(Double Offline Payment)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지갑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도

전원만 켜있으면 근거리 소통 방식으로 사용 가능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20), 산업연구원(2020) 참고하여 작성

(2) 「중국 암호법」 시행과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발표

□ 중국 정부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국 암호법(中华人民共和国

密码法)」을 2020. 1. 1.부터 시행함8)  

○ 중국은 그동안 조례를 통하여 상용암호를 관리해 왔으나, 2017. 4월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이  「중국 

암호법」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수렴함9)

○ 「중국 암호법」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한 다음 날인 2019. 10. 

26.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고10), 2020. 1. 1.부터 

시행됨

□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에 기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11)

6) 한국은행, 「최근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견해」, 현지정보(북경사무소), 2020. 9. 17. p. 1.

7) 인민망 한국어판, 「中 ‘디지털 화폐’ 시대 개막 임박?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 소개」, 2020. 10. 27.; 한국은행, 「인민은행, 디지털위안화의 

광범위한 개인사용 실험」, 현지정보(북경사무소), 2020. 10. 15. p. 2. 

8) 중국 법무부 사이트(http://www.moj.gov.cn/Department/content/2019-12/13/592_3237768.html)

9) 박민숙·이효진,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20-03, 2020. 7. p. 75.

10) 금융보안원, 「중국 암호법 시행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20호 2020-2Q, 2020. 5. p. 183. 

11) Weekly Blockchain 해외동향 기사, 「2020년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동향」, 2020. 1. 13.; 금융보안원, 「중국 암호법 시행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20호 2020-2Q, 2020. 5.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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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 중국은 법화(法貨, legal tender)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됨12)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 인민

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였으며, 동 초안에 대

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13) 

□ 이에 따라 디지털위안화가 조만간 중국의 법화로 인정되어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14)

(1) 제정 목적

□ 「중국 암호법」은 ① 암호의 적용 및 관리를 규제하고, ② 암호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③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하고, ④ 국가 안보 및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며, ⑤ 공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2) 암호의 정의 및 분류

□ 암호란 ‘특정 변환 방법을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안전하게 인증하는 기술 및 제품, 서비스’를 

의미하며, 핵심암호, 일반암호, 상용암호로 구분됨(제6조) 

□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모두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임(제7조)

○ 핵심암호는 ‘극비’ 등급의 정보를, 일반암호는 ‘기밀’ 등급의 정보를 보호하며, 암호관리부처15)는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를 엄격히 통합 관리함

□ 상용암호는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며,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은 상용암호를 통

하여 네트워크 및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제8조)

(3) 암호 업무에 대한 규제

□ 암호 업무 일반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암호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국가암호관리 부처는 국가의 암호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도력을 행사함(제4조, 제5조)

12)「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第十九条（人民币单位）人民币的单位为元，人民币辅币单位为角、分。 人民币包括实物形式和数字形式。

13) 중국 중앙인민정부 사이트(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0/24/content_5553847.htm)

14) 중국 법무부 사이트(http://www.moj.gov.cn/Department/content/2019-12/13/592_3237768.html); 국가기술표준원, 「중화인민

공화국 암호법」, 2020.; 금융보안원, 「중국 암호법 시행관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20호 2020-2Q, 2020. 5. 

pp. 184~191. 

15)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국가암호관리국(国家密码管理局, State Cryptography Administration)이 주요 조직으로서 기획, 표준화, 연구개발,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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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된 정보의 도난 및 암호보호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암호를 악용하여 국가 안

보·사회적 공익·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활동에 가담하는 행위는 금지됨(제12조)

□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유무선 통신으로 전송되는 국가 기밀정보 및 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를 

통하여 암호화·보안 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암호관리부처의 시정 또는 중지명령과 

경고 등을 받음(제14조, 제33조)

○ 암호관리부처는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를 수행하며, 핵심암호와 일반

암호의 유출 및 사고 미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처벌함(제16조, 제34조)

□ 상용암호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용암호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국가의 필수 표준 및 업계 표준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는 상용암호를 활용하는 조직이 표준을 채택할 것을 권장함(제24조)

○ 국가는 상용암호 검사 및 인증체계 구축을 장려하고, 상용암호 검사 및 인증을 위한 기술사양 및 

규범을 공식화하며, 상용암호 사용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된 상용암호 제품은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인증을 받은 후 제품

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상용암호 서비스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주요 장비와 전

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상용암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또는 중

지명령, 불법소득 몰수, 벌금이 부과됨 (제26조, 제36조)

○ 사회적 공익 등을 구현하고 보편적 암호 보호기능을 갖춘 상용암호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고, 

사회적 공익·중국의 국제적 의무 등을 다루는 상용암호는 수출을 통제함(제28조)

- 상용암호 수입허가 목록과 수출규제 목록은 중국 정부가 작성하여 공표함

(4) 암호 산업의 발전 촉진

□ 중국은 암호 과학기술의 연구와 응용을 지원하고, 암호분야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며, 암호 보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암호 보안의식을 증진시킴(제9조, 제10조)

□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비차별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상용암호 기관을 동등하

게 취급함(제21조) 

□ 중국은 상용암호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표준의 제정에 관여하며,  사회단체와 기업이 

국가표준, 산업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상용암호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제22조, 제23조)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 분석 

□ 암호에 대한 분류, 관리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며, 국가기밀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암호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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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 및 디지털위안화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

암호”로 분류될 경우, 「중국 암호법」 상 규제에 따라서 중국의 통화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디지털화폐에 사용된 암호기술이 국가 기밀정보와 무관한 경우에도, 디지털화폐가 국민들의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16),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암호법」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을 근거로 경쟁 화폐들의 진입을 통제 또는 관리하여 디지털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 국가 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디지털위안화의 자금흐름에 관한 정보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암호기술은 핵심암호 내지 일반암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암호관리부처는 이에 대하여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디지털위안화는 기존의 암호자산이 사용하고 있는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기

술을 활용하여 설계 및 개발되고 있는데, 해당 기술은  현재의 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예상됨17)

○ 디지털위안화의 거래정보는 암호화되어 권한이 없는 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체 거래정보

를 보유하는 중국인민은행은 자금흐름 등을 분석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암호화된 거래정보는 국가기밀로 취급될 수 있고, 이 때 사용될 암호기술은 핵심암호 또는 일반암호

에 해당하여 중국 정부의 강한 통제(지도, 감독, 검사 등)를 받게 됨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중국 암호법」은 암호기술에 대한 규제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지만, 디지털위안

화 발행의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18)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암호기술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그 적용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용 제한” 및 “조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함

16) 법률신문 기사, 「중국 새로운 법률 암호법」, 2019. 12. 20.

17) 한국은행, 「최근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견해」, 현지정보(북경사무소), 2020. 9. 17. p. 5. 

1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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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전자정보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19),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

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20)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도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암호기술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9월말 기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질의 지급서비스 시장과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연구는 계속 추진하고 있음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산규제자유 특구22)에서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2021년~2022년)하여 비대면 거래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함23)

○ 디지털화폐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의 관리 주체 및 대상, 관리의 정도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한국은

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의 참여 하에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24),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하여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암호법」은 국가 차원에서 상용암호 기술의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 적용 등을 장려할 것이며, 

상용암호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국제 표준의 제정에 관여할 것임을 천명함 

○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하였고(2017년 연구소로 확대하여 운영), 

2019.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25), 한국은행은 2020. 2월 디지털화폐연

구팀을 신설하여 연구는 진행하고 있으나 2020.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진행된 바 없음26)

○ 한국은행은 현재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암호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중국 암호법(中华人民共和国密码法)」 전문은 아래 법령검색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중국 법무부 사이트(http://www.moj.gov.cn/Department/content/2019-12/13/592_3237768.html) 

19) 입법정책연구원,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법 규제 체계」, 정책연구, 2019. p. 22. 

20)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949)」, 2018. 4. 6. 

21) 한국은행의 국회 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0. 10.

22) 블록체인과 지역 강점산업(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간 접목 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할 목적으로, 2019. 8월부터 2024. 8월까지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등 15개 지역(115.7㎢)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rfz.go.kr/?menuno=21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대 분야 블록체인 전면 도입, 분산신원증명 집중 육성」, 보도자료, 2020. 6. 25.

24) 한국금융연구원,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추진 동향」, 금융브리프 29권 12호, 2020. 6. 22. p. 34.

25) 한국은행,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2020. 2. p. 9.

26) 한국은행의 국회 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0. 10.; 한국은행 유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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